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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우리나라에는 몽골의 영향을 받은 역사문화유산과 생활민속이 다양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한․몽 간의 

국제문화 이해를 위하여 역사적 시각자료를 활용한 학습방안 및 콘텐츠 구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오늘날 한․몽 관계의 한계와 현실 속에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나라와 몽골의 역사문화 유적을 활용한 문화사적 융복합의 학습방안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몽 간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국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역사와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몽골인식과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기

관의 전시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몽골 역사문화유산과 생활민속 자료를 활용한 문화사

적 학습방안 및 몽골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몽골이해 학습방안을 구축하였다. 연구결과로 

한․몽 간의 역사적 인식과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국내에 남아있는 몽골 영향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하여도 세계사적 시각에서 학습 자료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한․몽 간의 역사문화

유산을 통한 문화사적 융복합의 학습방안은 교과 교육과정의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제문화의 특징

을 이해하는 시각적 학습 뿐 아니라 양국을 이해하는 인문학적 연구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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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the traces of Mongolian history and culture are often found in Korean life and 

customs. Under these perceptions, this study has attempted to develop the learning contents 

using the Mongolian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s in Korea. For this, the perspective on 

Mongolia in Korean History and Social Studies textbooks and the exhibition of Mongolian 

cultural materials in a museum have been analyzed. In addition, this study has researched a plan 

to develop learning contents for exhibition and education using the Mongolian historical &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materials in Korea and people’s perspective on Mongolia in the 

ancient western maps as a way of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between 

Korea and Mongolia. In addition, a way of taking advantage of the Mongolian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in Korea from the view of world history has been proposed to share historical 

views and promote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learning contents of the museum using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between Korea and 

Mongolia could be grounds for humanistic studies from the view of understanding multiculture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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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칭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한 

이후 대제국 건설을 위한 팽창정책으로 인하여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사회문화적인 격변을 겪었다. 몽

골과 우리나라는 19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양국

대사관이나 한․몽교류진흥협회, 재몽골한인회 등 관

련 단체 등을 통하여 정치와 경제적인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156

만 5000㎢의 면적에 278만 명의 인구가 있다. 국내에는 

3만명 정도의 몽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몽골에는 2010

년 12월 현재 2200여명의 재외동포 가운데 몽골인과 결

혼한 가정은 300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1]. 

국내의 몽골관련 연구는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

로 언어와 문화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다문화 교

육에 대한 개념과 방안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기 시작하면서 다문화 사회에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2]. 몽골의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방안

에 대하여 몽골의 역사문화, 사막화 방지, 황사방지 등

의 문화교육의 필요성이나 학교와 연계하는 가족프로

그램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3]. 그리고 음악을 통

한 몽골의 자연환경과 지형, 생활 풍습, 문화 등을 이해

하고 체감하는 다문화 교육 방안이 제시되었다[4].  

국내에는 몽골관련의 역사 문화유적이 적지 않게 남

아 있을 뿐 아니라 언어 문화적 영향이 남아 있는 민속

유산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 교육과정

이나 박물관에서 한․몽의 역사문화유산이나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한 학습방안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한․몽의 역사문화유산

을 활용한 문화사적 융복합의 학습방안과 콘텐츠 구축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7차 

교육과정에서 국정으로 사용되던 중학교 국사와 사회

과 교과서 및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비롯하여 창의와 

인성을 강화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

정에 따라 2011년에 검정으로 발간된 중학교 역사와 고

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여 몽골에 대한 교

과 교육과정과 역사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국내에서 몽골관련의 박물관 전시현황을 분석

하여 몽골 이해 뿐 아니라 한․몽 관계의 문화교류 현

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박물관은 다원화된 세계 사회

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된 학습장소이다. 또한 다양한 역사문화유산과 민속 문

화를 연구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은 일반인 뿐 아니라 중

등교육에서 국제이해 및 다문화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문화교육기관이다[5]. 

마지막은 국내에 남아있는 몽골의 역사문화유산과 

생활민속자료를 비롯하여 몽골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

환경을 활용한 몽골이해 학습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네이버(naver)와 다음(daum) 등 대형의 인

터넷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홈페이지에서는 수많

은 정보와 자료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

털 사회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정보화 기기를 이용하여 

역사유적이나 유물을 찾아내어 교과 교육과정의 학생

이나 일반인 대상의 학습 활용에 대한 연구는 점차 중

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의 교과서 및 역사부도에 수록된 자료를 분석하고 박물

관의 전시와 정보화 기기를 이용하여 검색한 인문학적 

학습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중․고 교과서와 박물관 전시의 몽골 인식 

1.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몽골 인식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몽골은 

‘몽고와의 전쟁과 자주성의 회복’ 주제로 학습하고 있

다. 학습 내용은 몽고가 고려를 침입한 배경과 우리민

족의 대응 그리고 삼별초의 대몽항쟁이다[6].  

주요 내용으로는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몽고와

의 접촉에서는 ‘13세기 초의 동아시아 정세’에서 칭기스

칸이 몽고제국을 건설한 후 몽고가 금을 공격하면서 거

란이 고려에 침입을 한다. 이에 몽고와 고려가 연합하

여 강동성전투에서 거란을 격퇴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두 번째는 ‘몽고의 침입에 대한 항전’으로 귀주성 전투, 

충주성 전투, 처인성 전투 등을 살펴보고 강화 천도와 

팔만대장경의 조판과정을 학습한다. 세 번째는 ‘몽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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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화’로 최씨 정권이 붕괴하면서 강화를 체결한 후 

개경으로 환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삼별초의 항쟁’으로 개경천도를 반대하면서 강화에서 

진도 그리고 제주로 이동하면서 항쟁하는 과정을 그리

며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학습한다. 이러한 항몽 학습과

정에서 팔만대장경 조판과정과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이해한다.  

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 교과서에서 몽골은  

‘동아시아 사회의 변화와 서민사회의 성장’에 등장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유목민의 이동식 가옥인 게르와 

초원지대와 중국식으로 변한 유목민 복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 한족과 북방민족과의 관계를 시대별로 

이해하고 몽골족이 동서 문화교류에 공헌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동서양에 걸친 큰 나라 몽골의 대제국의 

영역지도와 함께 몽골기병 및 역참제 그리고 잡극의 발

달과 몽골제일주의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7].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사와 사회에서 몽골에 

대한 인식은 세계사적 시각과 민족사적 시각이 존재하

고 있다. 따라서 시각자료를 활용한 학습내용에서도 상

당한 인식의 격차를 볼 수 있다. 물론 몽골의 교과서에

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8].

이는 국사가 자국중심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에서 서

술되고 있기에 미약한 세계사적인 관점으로 인하여 침

략적이었던 몽골을 비롯한 북방민족을 정복왕조로 이

해하는 원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학습과정에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사

와 대다수의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몽골은 중국식 한자 

표현인 몽고를 사용하고 13세기 몽골의 고려 침략 사실

을 서술하면서 정복왕조의 개념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몽골에 대한 인식은 고등학교 국사에서도 중

학교와 비슷한 몽골에 대한 항쟁과 원의 간섭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주요 학습내용이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먼저, ‘통치구조와 정치활

동’ 단원의 몽골과의 전쟁항목에서 13세기 초의 동아시

아 정세와 민중의 대몽항쟁은 중학교의 국사교과서와 

비슷한 항전 내용과 원나라 성립으로 고려에 대한 정치

적 관제 변화 및 왕실의 호칭 격하, 지방행정기구 변화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구조와 생활‘ 

단원에서는 몽골의 침입과 백성의 생활 및 원 간섭기의 

사회변화, 몽골풍 등을 학습하고 있다[9]. 

이러한 7차 교육과정의 국정교과서 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검정교과서로 개편되었다. 중학교에서는 

역사 교과서가 발간되었고,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사, 세

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로 나뉘었다. 

개정된 교과서에는 몽고에서 몽골로 용어가 변경되

었다. 개정된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국사와 세계사가 혼

합된 형태이다. 집필기준에 몽골관련은 ‘고려의 성립과 

변천’에서 고려가 장기간 항쟁의 대내외적인 요인과 피

해 그리고 반원정책 등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통사회의 발전과 변모’라는 단원에서는 몽골제

국이 대제국을 건설하여 동서교류를 확대한 영향을 파

악하고 원나라와의 차이에 유의하도록 하였다[10].

이러한 기준으로 집필된 중학교의 검정 역사교과서

는 8종(교학사 2종,대교,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지학

사,천재교육)이 있는데 ‘고려 사회의 변천’에서 몽골의 

침입과 대몽항쟁으로 기존의 국정교과서 내용과 유사

하게 몽골을 기술하고 있으며 관련 지도, 사진, 삽화 등

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로 구분하여 집필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검정 한국사 교과서 6종(미래엔,법문사,비

상교육,삼화출판사,지학사,천재교육)이 있다[1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단원의 고려의 대외관계와 사회문화의 발달에서 

몽골을 서술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

서 몽골의 침입과 오랜 간섭에서 몽골문물이 유입되면

서 고려의 풍습과 일상생활에 혼란을 가져왔지만 새로

운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아시아와 세계사적 맥락

에서 국제질서의 변화과정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사에서는 ‘지역세계의 재편과 성장’에서 몽골제

국의 팽창에 의해 유라시아에 교통과 교역체계가 통합

되어 인적, 물적, 지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파

악하고 유라시아 교역망이 인도양 교역을 통해 아프리

카,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망으로 확대되고 다양

한 경로를 통하여 각 지역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모

습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동아시아사에서는 ‘몽골제국의 성장과정과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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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으로의 발전 요인을 군사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상황도 연계하여 파악하고 몽골 제국의 성립으로 

각 지역에서 형성된 교역망이 연결됨으로써 경제 교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여러 민족의 문화와 종교가 다

양하게 공존함을 이해한다. 또한 몽골의 대외 정복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이 시기를 전쟁위주로 설명하거나 

당시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를 지배, 피지배 관계에 초

점을 맞추어 서술하지 않도록 하였다[12].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정과 검정 교과서의 몽

골에 대한 서술은 기본적인 학습 자료는 비슷하지만 동

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세계사적인 동서 교류의 평

가는 고려의 대몽항쟁이라는 민족적 정체성 확립에 혼

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과도한 민족

주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다양한 시각적 학습 자료를 활

용하여 세계적 시각에서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와 보다 

개방적이고 유기적인 역사학습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몽 간의 역사유산에 대한 국제이해를 위해

서는 문화사적인 접근 방법으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세계사적인 시각의 학습방안이 

필요하다.

2. 국내 박물관의 몽골전시 현황과 실태
우리나라는 1909년 제실박물관 설립을 시작으로 국

공, 사립, 대학을 합쳐 2011년 현재 700여개의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은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

사, 연구하여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하는 목적의 문화시설이다[13]. 

따라서 박물관에서는 자연조건이나 지역적 특정시설

의 물리적 자료와 풍속, 관습, 전통 등의 생활양식을 살

펴보는 심리적 자료 그리고 문헌과 시청각 자료를 활용

한 통합적 학습을 할 수 있다. 이에 국내의 박물관에서 

진행한 몽골 관련의 전시현황을 인터넷 검색과 관련 자

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4].   

먼저, 고고학적 전시형태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몽골유적조사 5년’(2002.4.23-5.19)이라는 고고학적인 

공동조사에 대한 성과를 처음으로 전시하였다. 서울대

학교 박물관의  ‘몽골, 초원에 핀 고대문화’ 기획특별전

(2008.10.10-2009.1.15)은 선사시대 청동기와 철기시대

의 히르기수르, 판석묘, 암각화, 사슴돌, 찬드만 유적과 

유물이 전시되었고 고구려 관련의 퀼테긴 비와 발해관

련의 거란성터가 소개되었다.(서울대학교 박물관, 2008.10)  

둘째, 민속학적 전시형태로는 한․몽 수교 이후 처음

으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칭기스칸의 영광-대몽골

전’(1996.1.6-3.27) 이 전시되었다. 칭기스칸 시대의 무

구류를 비롯해 불상과 불화 등 종교관련 유물, 의상과 

금은제 장식품, 생활용품 등 200여점이 소개 되었다.(동

아일보,1996.01.05 21면) 

그리고 경기도박물관 ‘초원의 대서사시 몽골유목문

화대전’(1999. 6-8.22)은 유목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

는 특별전이다. 몽골의 3개박물관과 일본 국립민족학박

물관 및 국내 소장품을 비롯하여 500여점이 전시되었

고 전통가옥 게르, 전통의상 입어보기, 악기연주해보기, 

말똥 줍기, 음식 만들기, 씨름, 몽골 영화보기 등의 체험

이 진행되었다.(경향신문,1999.06.26,11면)   

셋째, 문화사적 체험형 전시형태로 국내에서 박물관

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몽골문화촌은 2000년 개관한 이후 

전시관, 역사관, 생태관, 어린이체험관 등 복합관광지 

형태로 구성되었다. 역사와 자연환경, 민속예술공간으

로 나누어 의상, 장신구, 악기, 생활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상설 공연장과 체험장이 있다.  

넷째, 일회성의 민속체험 전시형태로는 인제대학교 

김학수기념박물관의 몽골문화전시회(2006.5.15-5.20)는 

몽골 게르와 내부생활도구를 전시하고  전통예술 공연

과 한․몽 문화소개 및 영화 상영, 전통음식과 놀이가 

소개되었다. 또한 건국대학교 병원의 사진전시회

(2010.4.23-4.30)는  몽골의 자연환경과 문화, 사람들을 

주제로 70점의 사진이 전시되었다. 이 뿐 아니라 모란

미술관에서는 ‘몽골의 하루’(2010.8.29-9.30)라는 몽골

미술전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재한몽골학교는 몽골문화의 

날(2011. 11.26)을 기념하여 다문화가정, 일반학생과 학

부모를 대상으로 전통공연, 그림사진전, 음식과 의상체

험, 게르 전시, 춤과 노래 배우기 등 몽골 문화를 소개하

였다.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은 몽골 게르를 비롯한 생활 

민속자료를 이용한 어린이 문화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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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한국에 남아 있는 몽골의 역사유산 
-한․몽 간의 역사적 관계로 남겨진 문화유산을 활용
하여 국제이해와 역사의식을 함양한다

학습목표
-몽골 국가문화, 역사교류 내용 학습
-고지도에서 몽골과 한국의 역사 공간 확인 

그리고 한․몽 수교 21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고지도 

속의 몽골과 코리아’특별전(20117.9-7.15)을 몽골국립

아트갤러리에서 고지도와 문헌자료 50점을 전시하였

다.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몽골의 역사를 비롯하여 동해

와 독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을 소개하

였다[15]. 그리고 2014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아시아문

화전당 건립을 준비하면서 바위가 기억하는 삶과 역사

(2011.10.27-11.6)라는 몽골암각화에 대한 워크숍과 전

시회를 진행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전시회 이외에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국제이해 교육활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

으로 우리문화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인 

대상의 다문화교육으로 어린이, 성인,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주민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외국 어린이, 외국인 노동자, 여성

결혼이민자, 주한 미군,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

고 있다[16]. 

국립민속박물관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민속교실을 운영하

고 있다. 또한 외국인 대상으로는 성인, 청소년, 어학원 

학생, 주한 미군,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넓히고 있다[17].  

여섯째, 국내에서 몽골에 대한 연구 활동은 단국대학

교의 몽골학과가 최초로 개설(1993)되면서 가장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몽골어

과(2009) 이외에도 각종 연구단체가 있다. 

이외에 공영방송이나 신문매체를 통한 소개를 비롯

하여 사진이나 그림전시회 그리고 개인의 답사와 여행

기의 출판물이 산재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인터넷 환

경의 발달로 인하여 여러 종류의 다양한 몽골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근래에는 몽골 가옥 게르를 이용한 학

습장이 설치되고 국내 거주 몽골인의 나담 축제가 소개

되기도 한다[18].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의 몽골 관련 전시는 

단기간의 특별전으로 진행되면서 대부분이 생활 관련

의 민속전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박물

관의 전시형태는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방에서는 몽골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19]. 이처럼 불리한 학습 환경에서 효율적인 교육과정

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학습현장 방문 이외에 박

물관의 전시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 융복합의 학습 방

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 

Ⅲ. 몽골이해를 위한 학습방안과 콘텐츠 구축 

1. 한 ․ 몽 역사유산 이해를 위한 학습방안  
역사는 민족적 우수성 자각과 책임감을 학습하는 것

이지만 자국의 우월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국수주

의는 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적 

문화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문화사적 학습방안과 콘텐

츠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21].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국사 교과서에서 

몽골은 ‘고려의 대외관계’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10세기에서 11세기에는 거란의 침입에 

대하여 서희의 담판으로 강동6주 획득과 강감찬의 귀

주대첩 등으로 국난을 극복을 하였으며 12세기에 들어

서는 윤관의 여진 정벌로 동북 9성을 축조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13-14세기에 들어서는 몽골의 등장과 침입으로 

대몽항쟁을 거쳐 원의 간섭으로 변화하는 고려의 풍속

과 공민왕의 개혁정치를 학습하고 있다. 특히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여 처인성을 비롯한 대몽전투와 팔만대

장경 조판 그리고 주화파의 득세와 무신정권의 붕괴에 

따른 개경환도 및 삼별초의 강화도, 진도, 제주도 항쟁

이 주요 학습이다. 

이러한 북방민족과의 대외관계를 시각적 문화유산 

자료를 활용하여 지리적 환경 및 문화적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표 1]과 같이 학습방안을 구축할 수 있다. 

표 1. 한․몽 역사유산 이해를 위한 학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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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에 남아있는 흔적 발견 
-한․몽 역사문화유산 체험을 통한 국제이해 

내용개요

-교과서와 박물관의 자료를 통하여 한․몽 간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한․몽의 역사유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하여 민
속생활상을 비교 이해한다

-전시학습콘텐츠의 구축 필요성을 이해하고 활용방
안의 중요성을 모색한다

준비물
학용품, 체험활동 재료도구 
몽골관련 활동지, 영상기기, 수업강의 도구, 고지도, 
교과서, 역사부도, 사진자료

동기유발
사전교육

한․몽 국가 개요 및 문화, 
역사 소개

몽골영상
사진자료

학습
활동

역사
고지도와 교과서를 통한 
흔적 찾기

고려궁지, 선원사지
전등사범종(강화도)
용장산성(진도)
항파두리 토성(제주)
몽고정(마산)

민속
인터넷을 활용한 풍속 
문화 탐색 비교

몽골풍과 고려양
복식, 언어, 음식
연지곤지, 족두리, 무속, 
제기차기, 활쏘기

체험
한․몽 역사문화유산의 발
견과 비교체험 

혜정박물관
남양주 몽골문화촌

정리발표 
및 토론

고지도의 한․몽이해
한․몽 발전방안

한․몽 국제이해
설문작성 및 평가

  

먼저 학습주제를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몽골관련 역

사유산을 탐구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건과 시간에서 남

겨진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제문화의 이해를 도모하

고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설정한다. 

그리고 학습목표는 몽골국가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고지도에서 몽골의 역사적 위치와 지리적 공간을 확인

하고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역사문화유산의 흔적을 찾

아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고지도와 교과서에 나타난 흔적 찾기로 

고려궁지, 선원사지, 전등사범종(강화도), 용장산성(진

도), 항파두리 토성(제주), 몽고정(마산) 등을 학습 자료

로 활용한다. 그리고 해인사 팔만대장경판(합천)이나 

대몽항쟁전승기념탑(충주) 이외에 경천사지 십층석탑

(국보86호)과 불탑사 오층석탑(제주) 등을 활용하여 문

화적 독자성을 비교하도록 구성한다.

두 번째는 한․몽의 민속과 체험을 통한 문화적 차이

를 이해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여 복식, 언어, 음

식 등 몽골풍과 고려양에 대하여 검색하고 확인한다.

머리모양의 변발과 복식이 포에서 철릭으로 변화하

는 호복 및 신분 호칭인 무수리, 직업을 나타내는 치를 

비롯한 언어 및 음식으로서 수라와 증류방식의 소주 기

원 및 몽골군 주둔지였던 안동, 개성, 제주도의 연계성

도 살펴본다. 그리고 천산대렵도에 나타난 그림 및 기

황후, 공녀 등을 이해하고 연지곤지, 족두리, 무속, 제기

차기, 활쏘기의 생활문화를 비교한다. 

이러한 생활민속과 풍속에 대한 이해는 비록 정치적 

과정에서 비롯되어 변형되었으나 점차 현지화 되면서 

자주적으로 변용하여 정체성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한․몽 역사유산의 체험으로서 박물관 학

습을 하는 것이다. 혜정박물관에서는 몽골 게르를 전시

하면서 어린이 문화교실을 통하여 몽골문화에 대하여 

학습하고 있다. 비단길을 통한 동서 문명의 교류에서 

체험학습으로 초원의 몽골 게르를 활용하여 유목민의 

다양한 생활용품과 민속의상 그리고 전통문화를 학습

하는 것이다[22]. 이외에 몽골문화촌을 비롯한 몽골관

련의 체험 활동을 통하여 몽골지역에 대한 문화사적 이

해를 학습하도록 한다. 

이러한 구성은 국가에 대한 문화 인식 뿐 아니라 민

족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박물관의 학습프로그램을 통하여 역사의식과 함께 문

화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의 역사교육 과정이나 박물관에서 관람하

는 학생들에게 고지도와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유

산에 대한 이해와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활

동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몽골이해를 위한 지역문화 학습방안
서양에서 타타르와 몽골은 서양의 선교사와 상인을 

통하여 점차 알려지지 시작하였다. 13세기에 들어 카르

피니, 루브르크, 마르코 폴로에 의하여 널리 알려졌고 

몽골을 방문한 여행 기록이 고지도로 남아 있다.

이 단원의 학습에서는 이러한 서양고지도와 사진을 

통하여 유목민족이 활동하던 몽골지역을 확인하고 위

치를 파악하여 유목 북방민족 국가의 성립 배경과 변천

을 시대별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영상자료와 인터넷 등으로 유목민족의 역

사적 사실과 풍속 및 문자를 조사하여 비교한다. 그리



한국과 몽골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학습방안 구축 417

고 영토 확장과정을 연표로 정리하고 고지도에 나타난 

국가들과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살피도록 한다. 또한 몽

골지배에 대한 저항과 유목민족국가의 급속한 쇠퇴원

인을 파악한다. 

이 뿐 아니라 동서 문화가 활발하게 전개된 배경과 

몽골 초원의 유목민 문화유산을 제시하여 역사와 시각

적인 문화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 2]와 같

이 학습방안을 구성한다. 

표 2. 몽골이해를 위한 지역문화 학습방안

학습주제
몽골제국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 공간 
동서문화 교류의 공헌
몽골 문화유산과 국제 이해

학습목표
고지도와 동양사회의 역사적 배경 
몽골 대제국 건설의 원동력과 쇠퇴 원인
콘텐츠 구축 필요성과 활용방안 

내용개요

동서양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한다
고지도와 기록물의 몽골의 역사 공간 학습
고지도에 사용된 부호와 기호를 이해 
몽골의 동서문화 교류 공헌을 이해 

준비물
학용품, 체험활동 재료도구 
몽골관련 활동지, 영상기기, 수업강의 도구, 
고지도, 교과서, 사진자료

동기유발
사전교육

몽골 개요
문화, 역사 소개

몽골영상
사진자료

학습
활동

고지
도

서양고지도와 만나다 시대적 배경
방문자의 특징
고지도의 부호, 기호
지역인식, 여행노선몽골 건국과 역사

생활
문화

몽골초원의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생활문화유산

정리발표 및 
토론

대제국건설의 원동력과  
쇠퇴
동서문화 교류 공헌

몽골 국제이해
설문작성 및 평가

  

   

2.1 서양고지도에서의 몽골
서양고지도에서 동양은 아시아, 타타르, 차이나로 그

려지고 있다. 아시아 지도는 동쪽의 일본에서 서쪽으로 

아라비아 반도까지를 아우르고 있다. 차이나는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시베리아지역 그리고 동쪽 일본에서 서

쪽의 흑해까지 그리고 있다. 이러한 지역인식은 타타르

가 동양의 북쪽지역에 커다란 지역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타타르는 13세기 루부르크, 카르피니, 마르코 폴로 등

의 선교사와 여행가의 기록에 근거하여 제작된 [그림 

1]에 나타난 고지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오츠크해, 

타타르해협 및 일본에서 서쪽으로 흑해 사이의 광범위

한 대륙지역을 일컫고 있다[23]. 

 

그림 1. 루부르크와 카르피니의 고지도 

① 루부르크의 몽골여정도

루부르크(1215-1270)는 프랑스 루이 9세의 명으로 

1253년에 칭기스칸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지도에는 산

맥, 삼림, 사막, 하천, 호수, 도시 등이 나타나 있으며 여

행노선은 점선을 사용하였다. 

이 뿐 아니라 유목지역은 삼각형의 천막부호를 사용

하였고 몽골지역에는 바이칼 호수와 함께 대규모 목축

지대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섬으로 그려져 

있어 부정확한 지리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카르피니의 타타르지도 

이탈리아 선교사이던 카르피니의 기록에 의하여 

1246-1247년 방문했던 타타르지역을 ‘근대 세계여유기

정지도집’(1707)에 수록되어 있다. 카르피니의 행로가 

나타나 있으며 산맥, 하천, 호수, 도시, 천막 등이 나타

나 있다. 

③ 마르코 폴로의 여정도

이탈리아 베니스의 마르코 폴로(1254-1324)는 1252

년 출발하였는데 지도에는 타타르, 몽고, 일본, 동인도 

군도와 아프리카 등이 그려져 있다. 1729년에 제작되었

고 ‘신기여유기행휘편’에 있는 지도이다.

      

2.2 몽골의 건국과 역사
몽골제국은 흉노, 유연, 돌궐 등과 같은 초원제국 이

전부터 독특한 초원경제로 발달하면서 고대 유라시아 

동서교류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고지도를 활용

하여 대제국의 형성과 시대적 배경을 학습하도록 한다. 

중학교의 사회교과서에는 동서양에 걸친 큰 나라 몽

골의 대제국건설과 함께 영역지도가 있다. 십자군 전쟁

과 셀주크 튀르크 등의 종교와 민족의 대립과 항쟁으로 

인하여 이들 세력이 약화되면서 몽골에 공동으로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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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였다. 

또한 동서 무역로의 중단 위기로 인하여 초원길 주위

의 상업 국가들과 이슬람상인들은 몽골의 정복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몽골기병과 정복지에 대한 역

참제를 실시하면서 몽골 제일주의 정책으로 민족적인 

차별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그림 2]의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영역과 비교하고 표현된 특징에 

대하여 학습 방안을 강구한다.

  

그림 2. 마르코 폴로의 여정도와 교과서의 몽골영역 지도

루부르크 지도는 동쪽 시베리아에서 서쪽으로는 카

스피해와 흑해 그리고 지중해 동부까지 포함하고 있다. 

동양해(오션오리엔탈)와 유구, 일본, 코리아 등이 섬으

로 그려져 있으나 부정확한 지리인식을 알 수 있다. 

카르피니의 지도에는 일본이나 중국의 동부해안은 

나타나지 않지만 오츠크해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카스

피해, 흑해 그리고 지중해의 동부지역까지 나타나 있다. 

마르코 폴로의 지도는 유목지역에 대한 표시는 나타

나 있지 않다. 지도에는 일본에서부터 아프리카와 유럽

이 나타나 있으나 동쪽지역이 매우 불확실한 지리적 지

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이 동시베리아와 연접하고 

있으며 북해도와 본주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드

릴형태로 그려졌고 동해에는 메르 오리엔탈로 나타나

있고 코레왕국으로 표기되어 있다.

2.3 몽골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학습방안         
세계유산은 전 세계 153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936점

(2011년 8월 현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이 725

점, 자연유산 183점, 복합유산이 28점이다. 2011년 8월 

현재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은 188개국이다[24]. 

몽골의 세계문화유산은 1990년 가입하였으며 자연유

산인 웁스분지(2003년 지정), 문화유산인 오르콘 계곡

문화경관(2004년 지정), 몽골 알타이의 암각예술군

(2011년 지정)으로 총3건이며 기록유산은 2건으로 탕구

르와 알탄톱치(2011년 지정)가 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학습방안으로는 몽골과 우리나라

의 세계문화유산을 비교하면서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그리고 동북아 암각화 예술로서의 울주 반구대 암각화

의 특징을 비교 학습하도록 한다. 

그리고 생활민속유산으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거

주공간을 세계가옥과 취락분포사진을 비교하거나 각 

문화권별 독특한 생활 모습관련 사진 그리고 독특한 문

화 형성의 원인을 탐색한다. 

또한 몽골 겨울의 혹독한 추위, 원거리에 위치한 이

웃 환경, 말, 낙타 등 가축과 보내는 유목생활, 이동식 

가옥 게르 생활에 관한 몽골인들의 사고와 생활양식을 

학습한다.

 

Ⅳ. 결 론 

우리나라에는 몽골의 영향을 받은 역사문화유산과 

생활민속이 다양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한국과 몽골의 

역사문화유산을 시각적으로 활용한 문화사적 융복합의 

학습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

가 부족함은 오늘날 한․몽 관계의 현실과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남아 있는 몽골의 역사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사적 융복합의 학습방안과 

콘텐츠를 구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의 중학교

와 고등학교의 역사와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몽골인

식을 분석하였고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기관의 전시현

황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한․몽의 국제문화와 역사문화유산을 이

해하기 위하여 국내에 남아 있는 몽골의 역사문화유산

과 생활민속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사적 학습방안과 콘

텐츠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몽골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몽골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학습방안을 구축하였다. 

앞으로 한․몽의 역사적 인식과 문화적 교류를 증진

하기 위해서 역사부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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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남아있는 몽골 영향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정보자료화하고 활용하는 학습방

안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이해와 협조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주변 국가에 대한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제공

되는 세계사 학습이 더욱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세계사

적 문화에 대한 국제이해의 기초를 제공하는 박물관의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화사적 활동과 함께 한․몽 지역의 문

화유산 뿐 아니라 생활문화유산으로 확장하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와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방안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의 

몽골인 거주 공간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가 더욱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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